
번그렇지만일로인한출장길은설레지않는다. 부

산수영강자연형하천정비공사를위해올해만해

도 열번이넘는부산출장길이다. 일정도조급하거니와

일행과의대화가일 이야기로만이어지니, 창문밖 정경

이나여행의여유로운마음은찾을수없고. 오래전여행

중들렀던‘갈매기부산’은이미낭만항구, 이별의부산

정거장이아닌첨단국제도시, 영화도시라고우기고있

어선지공룡같은랜드마크가너무도많은기형적모습

으로변장하고있었다.

경부고속도로와연결된도시고속도로는수영강과어깨를나란

히하다가잠시만무심할라치면어느새바다곁으로데려다주었고,

바쁜갈매기가마중나와있어바다냄새를맡지않아도바다인줄

알게해주었다. 이곳수영만은아파트건요트장이건‘마리나’라는

글자를디립다붙여놓고있어싱가포르를연상하게하고, ‘아쿠아’

가외래어가아니고정겨운부산사투리였으면얼마나좋을까하는

아쉬움을들게하는수족관이름이해운대백사장입구에크게쓰여

있었다.

예나지금이나해운대하면백사장해수욕장을연상하게되지만

체감적으로는‘해운대에산다’고하면신도시를말하고, 부산집값

을이야기할때면해운대아파트단지를들먹여분당신도시처럼평

당가격이얼마냐고으레묻게되었다. 필자도그랬으니까.

이제해운대는내륙중간에버틴콘크리트아파트단지로, 느끼

는감정이삭막하게바뀌어버렸으며수영이나반송도아파트가천

지삐까리가되어버렸다. 해운대갔다온이야기를하라면해수욕장

이야기하고, 밤백사장포장마차가어떻고, 파라다이스호텔라운지

가죽이고, 지금은없어진홍등가며, 시장가면순대를된장에찍어

먹어야한다는둥너스레를떨뿐이다.

해운대아파트단지를거닐다보니시멘트덩어리의답답한아파

트단지사이에실낱같은숨통인‘춘천’이라는하천이하나있는데,

흐르고있는게아니라물한방울없는삭막한통로가흉측하게자

리잡고있었다. 어떤썩을인간들이강바닥이나둔치나호안을모

두 돌과시멘트로덮어놓아풀 한 포기, 송사리한 마리없는사막

물길을만들어놓았는가. 상류에는계곡에서감로수같은1급수가

흘러나오는데모두저수지에가두어춘천으로흘려보내

지않는단다. 유원지공원조성이라나…. 그곳에사는주

민들은보물을빼앗긴셈이다.

물이흘러야강이고그강엔마땅히생물이살아있어

야할것이아닌가? 몇년전부터해운대구청장1번공약

이‘춘천자연형하천복원’이다. 저번구청장도의욕만

넘치다종치셨고, 이번구청장도의욕이넘치는분이시

던데아직까지도춘천은십여년 동안탁상공론으로시

체처럼누워있을뿐이다. 정말로아깝고생각할수록분

통터지는부산해운대춘천이다.

우리누님옛날신혼여행갔다던그해운대는동백섬과조선호텔

로모습을그나마유지하고있지만, 명물백사장은이제매년이상

해류덕분으로몇억원의모래를타지에서실어와해운대백사장에

퍼부어놓는인공자연백사장이란다. 어쨌거나지금도여름바캉스

의절정을해운대백사장단위면적당인파수로산정해뉴스시간

에보도하니해운대모래가없으면여름피서의체감지수를가늠치

못할것이니국민의알권리를위해서라도해운대백사장에모래는

꼭있어야겠다는생각이다.

일마친후옛생각으로달맞이길을올랐다. 그풍광이좋고분위

기좋던카페이름이가물가물한데차를대니‘언덕위의집’이란명

판이들어온다. 지난생각이아득하다. 그여름밤카페야외목재데

크에서해운대야경을보며시원한바닷바람에크림가득한모카커

피를마시던경쾌함과푸근함. 

그옛날을기대하며카페문을연다. 비가와서야외테크엔아무

도 없다. 서먹하다. 별이쏟아지던여름밤도아니고, 이젠해운대

야경보다바다를가로질러새로놓았다고자랑하던광안대교불빛

이생경하게다가온다. 더욱이크림모카커피도없단다. 젠장! 빌어

먹을!

십년 전에도그랬지만달맞이길언덕에있는 멋진 빌라에살고

싶었다. 아침에일어나저렇게큰창으로남해바다를보고, 일출을

보고, 겨울이면그아래언덕배기에촘촘히알박이한붉은동백꽃

을어루만지며바닷새소리를듣고산다면…. 가끔은귀신고래도볼

수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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